


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
생긴 새로운 바이러스 독감

멕시코에서부터 시작하게 된 바이러스 독감

전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공포를 줬던 전염
병



제약회사와 함께 ‘신종플루 대유행’을 실시

사람들에게 백신접종을 실시하게 함

사람들에게 ‘타미플루’라는 화학 항바이러스제를
투여하게 함

외국으로 백신을 팔기 시작함



WHO의

‘신종플루 대유행’은

사람들에게

오히려 더 겁을 줄뿐

WHO와 제약회사는

돈에 대한 이익만 생각을 했다?



나라 재고물량 신청량 결과

프랑스 1명에 2회씩 9천
400만 구입

5000만개 주문 취소

스위스 8천400만 구입 450만회분을 돌려주기
로 결정

독일 5천만 회분 5천만 회분을 절반으로
줄이기로 결정

백신을 구입
한 외국에
서는, 백신
접종률이
생각보다
낮아서 재
고물량이
쌓이게 됨



년/주 사망자수

2009년/37주 1

2009년/38주 3

2009년/39주 3

2009년/40주 0

2009년/41주 3

2009년/42주 5

2009년/43주 7

2009년/44주 24

2009년/45주 25

2009년/46주 25

2009년/47주 16

작년에 한 국회
의원이 전 세
계적으로 신
종플루로 사
망할 사람들
은 약 20,000
명이 될 것이
라고 하였지
만 실제로는
300명도 되지
않았다.



신종플루가 일반적인 독감보다 더 약하고 취
사율이 낮다



WHO는 타미플루를 만든 제약회사와 그 외의
제약회사에게 돈을 지불하였다

WHO는 WHO의 위원회 위원 중 신종플루를
결정한 몇몇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하였다.



사람들에게 타미플
루라는 화학 항바이
러스를 투여하고 백
신접종을 실시함으
로써 부작용과 사망
의 결과가 일어나게
하였다.



WHO와 제약회사는, 신종플루라는 병이 생
기고, 점점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다는 것
을 알고 난 후에 백신접종을 시키고 항바이러
스를 투여하자는 결정과 함께 이것으로 자기
자신들이 이익을 벌려고 생각을 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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